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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AI도움받아 최현순 씀
	비가 마구 쏟아진 다음 날 아침, 마을 길은 온통 물바다였습니다. 달래는 신이 나서 맨발로 웅덩이를 첨벙첨벙  밟으며 학교로 향했습니다.
	“아따, 참말로! 어제 비가 그렇게 오지게 퍼붓더니만, 길바닥에 물웅덩이가 겁나게도 많아버리네!  요것 봐라, 첨벙첨벙!”
	길을 가던 달래는 작은 물웅덩이에 갇혀 갈 곳을 잃고 파르르 떨고 있는 아주 작은 송사리들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.
	“어매, 저것이 머시여? 아구, 짠해라! 얘들아, 걱정 붙들어 매고 가만히 있어잉. 요 째깐한 것들이 갈 데가 없어갖고 요러고 있냐. 내가 얼른 구해줄게, 기둘려 봐!”
	달래는 아끼는 하얀 고무신을 훌러덩 벗어 웅덩이 물을 담고, 송사리들을 조심조심 한 마리씩 건져 올려 고무신 배에 태워주었습니다.
	“자, 내 하얀 고무신 배에 타면 암시랑토 안혀! 한 마리도 빠짐없이 요 째깐한 몸뚱이들을 조심조심 옮겨 타그라. 인자 살았응게 걱정 마라잉!”
	달래는 고무신 배를 들고 가장 좋아하는 뒷동산의 맑은 시냇가로 헐레벌떡 뛰어갔습니다. 송사리들을 조심스레 놓아주자 물 만난 고기처럼 신나게 헤엄쳤습니다.
	“기 시냇물은 참말로 옹골지네!  인자는 갇히지 말고 저 넓은 바다까지 쌩쌩 헤엄쳐 가그라! 잘 가라잉!”
	한숨을 돌린 달래는 커다란 나무 아래 앉아 맑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. 나뭇잎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을 받으며 달래는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꿈을 꾸었습니다.
	“바람도 솔솔 부니 참말로 시방 살 것 같다. 나도 이다음에 키가 크면, 저 넓은 바다까지 멋지게 모험을 떠날 수 있겠제? 그려, 꼭 그렇게 될 거여!”
	그때, 저 멀리 부엌 쪽에서 구수한 호박죽 냄새와 함께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고, 달래의 단짝 강아지 '바람이'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.
	“달래야! 언능 와서 게미있고 맛난 호박죽 묵으렴! 정지에 불 때서 뜨끈할 때 먹어야 맛나다!”  “어이구, 우리 바람이 왔냐? 너도 호박죽 냄새 맡고 귀신같이 찾아왔구만!”
	시냇가로 돌아가려던 달래가 제 발을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. 송사리를 구하느라 벗어두었던 고무신 한 짝이 보이지 않는 데다 벌써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.
	“어라? 내 고무신이 어디 가버렸디야?!  어매, 저것이 머시여!  내 하얀 고무신 한 짝이 어디로 훌쩍 가버렸디야? 노을까지 벌겋게 지는데 큰일 나버렸네!”
	맨발로 가시 풀을 밟을까 봐 꼼짝도 못 하고 울상이 된 달래. 그때, 강아지 바람이가 달래의 옷자락을 콕콕 입으로 당기며 멍멍 짖었습니다.
	“멍멍! 달래야, 고무신 잃어버렸다고 요로코롬 맥없이 앉아만 있을 거여? 걱정 마, 내 털을 꼭 잡고 걸어가면 암시랑토 안헝게!”
	신기하게도 바람이의 마음이 귀에 쏙쏙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. 달래는 용기를 내어 바람이의 부드러운 털을 잡고 분홍빛 코스모스가 피어난 노을빛 언덕을 맨발로 걸었습니다.
	“긍게! 바람이 네 말이 딱 맞다잉. 신발이 없어도 맨발로 밟는 흙길이 참말로 포근하고 따수와서 보드랍구만 그래!”
	집 마당에는 다정한 언니가 시냇가에서 건져 올린 달래의 고무신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. 언니는 흙투성이가 된 달래의 발을 따뜻한 물로 씻겨주었습니다.   “오늘 쌔빠지게 고생했네! 달래야, 살아감서 가끔 힘들고 쪼께 일이 있어도, 오늘처럼 늘 옹골지고 행복하게 살아가그라, 알것지잉~?”  “그럴게! 고무신 배야, 우리 매일매일 보물상자가 가득 차는 것처럼 신나게 멋진 하루를 만들어 가자!  우리는 언제나 맨날맨날 행복할 거야!”
	본문 부안 사투리 모음

